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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훌學은 우리 民族과 쫓#$盛훌흘 캅이 하여온 民族홈學으;로 멜라는 百濟時代로 부 

터 최근셰까지 團家의 모든 홈癡行政및 용혔 救癡흘 담당하여 왔다. 즉 홉麗時代에 

는 이미 당시 뽑學에 依한 췄育篇設에셔부터 中央및 地方의 훌癡흩fj度가 完備되었으며 

특히 흡麗組의 東西大悲院이나 濟危寶,惠民局 等에셔는 홈民의 용癡 救癡흘 담당하여 

왔다. 륨麗의 이러한 政策은 近世朝활에 까지 그대로 績承되어 拖行되었다. 
그러나 最近世에 이르러 日帝가 침략의 수단으로 캉요하여 만행펀 甲午改훨에 이르 

러 韓훌學은 모든 훌授制度 어l셔 除外되고 대선 洋훌師가 모둔 橋眼을 가지게 되었 

다. 그후 日帝가 챔뽑을 창정하고 있을 때껴지는 日帝의 民族홈學 妹짧政策에 依하 
여 겨우 명맥만풀 保存하다가 大韓民圖 政府 수립후 195 1 年에 이르러 韓홈師힘l度 
가 새로 생기고 뽑家保健指導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훌훌훌界의 시련은· 이것 

으로 끝나지 않고 5. 1 6 이후 근시안적인 政見을 가진 草命政府는 다시 民族홈學인 
훌훌홈學을 홈學協율뼈과 모의하여 保健指導ff務에셔 除外시켰다. 
그러나 80年이후 각계 각층에서 政治的 民主化와 함께 民族의 主體性確효 民族文
化의陽達을 부르짖는 기운에 힘입어 지난 1986年에 保社部얘셔 韓方保健指導 에 

對한 立法을 援告한 바 있었다. 
輯方保健指導훌務란 공중보건 의료기관 즉 천국의 보건소 조직에 훌훌훌師흘 배쳐하여 

예방의학적 기능을 발휘케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한의학적 헬生 쩔훌훌훌法을 통해 보건 
영양 모자보건 체위향상 절병 예방능력을 배%￥하고 한방진료를 행함무로쩌 국민건강L을 
도모 증진 시키는 것이다. 

현행 공중보건의 제도에 관한 사항은 1980 년에 제정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 
한 특별조치법 ” 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법의 체정 취지는 그 당시까지 문의관으〕로 

곤대 에서만 .Al-용되던 고곱 의료인력을 국민복지 향상이라는 차원에셔 무의촌에 은무 

하게 하여 의료시혜를 베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대한의학협회는 韓홈師의 保健指導쫓與를 뭇마땅 
하게 생각한 나머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한의샤의 보건지도 참여에 환한 入法에 反

對請願을 國슐에 체출한 바 있다. 

韓方界는 이 보건지도 이외에도 軍훌官에 任命훨 수 없으며 한llJ-을 연구하는 園효 
冊究所 團효病院등도 設置되지 않는 상태어l 있다. 또 나아가 民族文化를 繼承흉展 

시키기 위하여 國民學校부터 東洋출나 園樂을 이미 가르쳐고 있는 것으후 알고 있으 

나 大學은 이미 숲團에 8個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園定췄科書는 물폰 中高等學

校의 自然、이나 生빼等의 교과셔애 韓方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도 없는 형펀이다. 
그러면 韓方이 실제로 現在 大韓民團의 농어촌 보건지도에 절질히 펼요한 설용가쳐 

가 있는가를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이는 아직 韓方을 설체로 保健指導에 쫓與λl키지 

않교 있으므로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무의촌의 톨흘癡奉1±나 統計寶料흘 보변 韓方

에 대한 선호도를 짐작할 수 있다. 즉 1986年에 져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에셔 도시영세민과 농어촌 주민을 대상A로한 조사에셔 韓方治癡를 받을 수 있다면 

83. 7%가 保健所률 o]용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묘며 수쉽차의 학생의료봉사에셔도 

주민들의 열렬한 호응도는 충분히 韓方 賣用價f直흘 입증하고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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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훌훌훌科大뿔의 6 년간 했育機빼中 한의학의 기초이론과 이의 臨많活用을 修學할 
뿔반아니라 西洋홈뿔의 解홈l學, 生理뿔, 흙理學, 生1t뿔, 澈生陽學, 覆防홈學, 法홈學 等
공중보건의로써 필요한 모든 과목을 이수하고 있다. 
풍중보건에셔 防覆과 짧防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이 公聚保健의 任務의 전부논 
아니고 이는 公聚保훌훌훌 任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중보건 
의가 컬설히 요구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절병 발생융을 보변 
1>呼吸뽑횟愚 ( 24. 1%) 
2>消化뽑族愚( 20. 1%) 
3>盧梁性 몇 寄生뽀接愚 ( 1 9. 7%) 
4>:flfl헬界 및 훌훌훨몸옵族愚 ( 8. 5%) 
5>皮下組뿔의 接愚( 7. 8%) 
의 순셔로 되어있다(농촌경제연구원 1984 년 통계자료)이 절병 통계자료는 公聚

保健홈의 할 일이 무엇인지,어떻케 해야 保健所의 授劃을 증대시켜 주민들에게 봉사 
할 수 있는지흘 창 알려 주고 있다. 農灌##톨훌授 改善을 目的으로 政驚的으로 지원 
육생하고 있는 保健支所의 이용율이 5∼6%에 불과하다고 하변(농촌경제연구원 19 
84) 이는 국가재정과 차원의 냥비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보건소의 기피현」암 아마도 한방이 참여하므로 크게 7*선되리라 생 

각 한다. 그러므로 保社當局은 公짧保健훌훌의 암무흘 단순히 防흉이나 옳防에셔 그치 

는 소극적 진료태셰에셔 慢性病,成A病등의 쳐료와 예방은 물폰 셔넓강영에 앞서 섭 
생과 약물의 복-용으로 건강한 身體를 維持케하는 보다 根本的인 覆防策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운 우리의 주장에 대하여 西洋醫學을 專功한 사람들음 무조건적으로 반대의 
엽장을 취한다. 즉 韓方윤 非科學的이고 체계가 없으며 셔}균의 캐념이 없기 때문에 

보건지도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주창하고있다. 그러나 진쩡 무엇이 과학인지에 혜해셔 
는 생각혜 볼일이다. 실험설에셔 약품을 만들었다 하여 그것이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질체로 화학적으로 합성된 약풍은 셔}균을 죽이는 데에 열시적으로 빠른 효 

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인체의 표촬揚廣도 똑 같이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에서나 마융혜로 항생물질을 복용할 수 있을 뿐, 이웃 일본만 하여도 항생체의 λF용 
이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미국음 이미 1 0분의 1도 혜 안되는 현 
설은 창 알려진 사쉴엽니다. 
또한 韓方어l 셔}균의 훨률念。l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韓톨훌學에는 細園이라는 용어가 

없다. 그러나 셰균만이 절병을 유발시키는 인자는 아니다. 실체로 질험에 의하더라 
도 똑같은 셰균을 접종시켰다 하여 반드시 모두 질병이 감염된다 할 수는 없다. 
병에 컬리는 사량과 캘리지 않는 사량이 있지 않은가? 누구나 추운 날에 옷을 

앓게 입고 밥을 굶고 추운 데에 오래 있게 되변 캅기에 컬라는 사설을 알 수 있 
다. 이는 공 셰균。l 폼속에 침입하여 接病이 발생 한것이 아니고 선체흘 차계하여 

채내에 병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것이 바로 절병의 직접원인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셔 한의학애셔는 이 세균을 번식하게 할 수 있는 鳳뽑을 六홉 ( 
風,寒,훌,펼,媒,火, )라 하여 이 六촬(凰,寒,롤,펼,했,火)의 적쩔한 조화률 

유지하여 절병을 쳐료하는데 주력 해왔다. 
지금 六흉이니 六촬니 하는 말들이 아마도 낯성지 폴라도 사질 이 六훨 六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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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체내의 펼度, 混度, 촬運의 a옳훌륭을 表示하는 것으로 매우 科學的이라 할 수 있 
다. 

말하자변 부엌얘 째균이 살 수 없는 환경 즉 통풍 방습 챙결등을 유지하여 째뭇 
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파리나 기타 다른 밸례들이 많다 하여 청결하게 
할 생각은 않고 상충체를 마구 살포하논 것은 현명한 일이 못되는 것파 -꼭 같은 
이치 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자변 西洋홈師의 입장애셔 보면 학문적 채 
계가 다르므로 算方oJ 보건지도 업무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도리어 韓홈學얘 

몸 담고 있는 우리 입장에셔 보변 西洋훌흙이야말로 국민보건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 
니라 혜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일시적효과흘 위한 진통체,호르몬체의 냥용은 

당장은 환짜가 인식하지 뭇하겠지만 셔셔허 조곰씌 국민의 건캉을 해치고 있으며 이 

러한 약물플은 생채의 생명력을 점차 저하시키므로 당장은 자선들의 몸에서부터 앞으 

로는 우리 후손들에게 까지 좋지뭇한 영힘탤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구미 각국에셔 

는 이러한 사실을 일찌기 간파하여 전통의학의 이론파 自然慶의 총섣物에 지대한 관섭 

과 연구를 하고 있다. 톨훌學의 셰계적 조류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훌學界 

는 연구는 커녕 연구밥천 시키겠다는 韓훨界의 의지흘 말잘하고자 하는 저의가.무엇 

인지 알 수 없다. 상기의 여러가지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韓홈科大學은 엄연히 
국가에서 인정하는 6 년체 대학으로 국가에셔 요구하는 모든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제도적인 측변에서는 앞에셔 지적하였듯이 너무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는 형펀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법이란,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형평의 원 
칙을 지켜야하며 모순의 개선에 앞장셔셔 나가야 한다고 본다, 단지 어느 단체의 

힘에 벌리거나 기성제도에 영매여 새로운 변혁을 꺼리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본다. 
같으로 法塵界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醫學界에까지 뿌리갚게 남아있는 

日帝의 갖쫓棒를 하루 속히 제거하여 우리民族의 슬기와 지혜가 담겨있는 傳統훌훌學이 

져l도권어1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민주화의 열기로 새로운 정부가 새 헌법에 

의하여 탄생한 체6공화국에서는 우리 훌훌훌界도 떳떳하케 民族文化 .흥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킬 깐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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